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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활동 하는 것도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운동하듯이 시작하고 계속 하

다보면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조금씩 들어가게 하면서 해야지 한 가지에 너무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있습니다.

- 오래된 사람들 나이 먹었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을수록 힘도 잃고 젊음도 잃고 희망도 없어지

고 폭포수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자꾸 붙잡고 해야 합니다. 뼈다귀가 있어야 살이 많이 붙습니

다. 살만 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사람들 챙기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오래된 사람들 챙겨

야 합니다. 

- 안 나오고 힘들어 하는 애들 위해 나는 기도 밖에 없었습니다. 수 십 만 번 기도했으니 확인하나 마나 잘 되었을 것

입니다. 내 고향 월명동에 자주 데리고 다니면서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기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머리에 딱 박히는 겁니다. 내가 애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괴로워하시며 가만있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천(관리) 하는 것 보다 하나님이 실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너가 하는 

것 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너가 맨날 애들 쫓아다닐 때 보다 더 잘 될 거다. 한번 확인해 봐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세계이고 기도의 근본입니다. 

- 애들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낙심합니다. 일본사람들은 잘못하면 자해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하는 충성하나 

못하냐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성질은 없고 세계를 심정 있게 구원

하는 핵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게 자꾸 격려해주고 잡아당겨주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넘어지면 잘 넘어집

니다. 신입생들은 처음에는 신나서 너무 잘해 너무 빨리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조정해 줘야 합니다. 

- 내가 기도할 때 한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어찌 외워서 할 수 있나 하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합니다. 그러

나 나이 안 먹은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로 기도합니다. 수 십 만 번 1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 더 잘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애인데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 목회도 젊었을 때 한때입니다. 나이 먹으면 못합니다. 때가 되면 또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 

밀어붙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여자 목사님들 인정 안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기회를 주었으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혼자 있을 때 영들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생긴 건 똑 같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10개월 동안 

볼펜도 종이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도 못써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썼더니 처음에 글씨가 잘 안 써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한이 풀리도록 다시 쓰고 있습니다. 볼펜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작

전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애들도 잘 대해 주십시오4731. 

- 진해, 충무, 완도, 목포, 여수, 밀양 그쪽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열심히 잘 하도록 하십시오. 

- 시간이 귀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간 낼 시간이 없습니다. 빠져서 일하

고 있으니 밥 먹기도 싫고 잠자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모두 하십시오. 내가 왔으니 열심히 하고, 몰라서 못

한 건 아니었지만 힘 빠져서 안 한건 또 안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를 쳐다볼 

때는 한국에 들어올 마음이 없었는데 한국에 있으니 또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나를 만나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안 만나도 잘 나옵니다. 

-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십년동안 무일푼이었고 걔네들 머리하나도 때린 적 없다고. 아무리 억울하

게 해도 내가 꿈쩍도 안합니다. 

- 지난번 사진 찍어 와서 월명동을 한번 봤습니다. 만들고 나니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무너진다고 뜻이 아니라고, 만



들지 말자고 했어도 난 하나님께 한번 받았으니 한다고 하면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